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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가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현관으

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

다.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의 귀가 사실

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린다. 그 이

유는 청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이다. 

사람보다 4배 청각이 우수하다는 연구 

결과도 있다. 하지만 워낙 후각이 뛰어

난 탓에 청각 능력은 묻혀왔다. 강아지

의 청력, 얼마나 우수한 걸까?

■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

사람보다 청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

일상생활에서도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

받을 수 있다. 가령 큰 소리를 치거나 실

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 하나하나

가 강아지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리로 들

려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 있다. 우리가 

들리기에는 작은 소리일지라도 강아지

에게는 큰 소리가 될 수 있다.

■ 강아지 청력 어느 정도일까?

강아지 청각의 주파수 범위를 사람과 

비교하면, 꽤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. 

사람은 보통 20~20,000hz까지 들을 수 

있다. 강아지는 견종마다 차이는 있지만, 

보통 67hz~45,000hz까지 들을 수 있다. 

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고음 음역대도 

강아지는 들을 수 있는 것이다. 또한 사

람보다 4배 멀리서 나는 소리까지 들을 

수 있는 셈이다.

■ 청각이 뛰어난 이유

강아지 청각이 좋은 이유는 귀의 구조

에 있다. 강아지 귀에는 사람보다 근육

고양이는 일상적으로 그루밍을 한다. 

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루밍을 

하는 동안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기

에 그루밍을 좋아한다. 하지만  과도하

게 그루밍을 한다면 그 원인을 생각해보

는 것이 좋다.

■ 오버 그루밍하는 이유

고양이가 과도하게 그루밍하는 것을 

‘오버 그루밍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. 

그루밍을 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상황에

는 우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꼽힌

다. 다양한 이유로 함께 지내던 가족 중 

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사

람이 가족으로 들어온 경우, 가구의 전

면 재배치, 새로운 반려동물이 입양된 

경우, 배변 장소가 바뀐 경우 모두 환경 

변화에 해당한다.

오버 그루밍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

는 징후일 수도 있다. 벼룩이나 진드기 

때문에 가려움을 심하게 느껴 그루밍을 

과도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. 이런 경

우 오버 그루밍으로 증상은 더욱 악화

될 수 있다. 고양이 혀에는 작은 돌기가 

있기 때문에 생식기 같은 부위를 계속해

서 그루밍하면 상처가 쉽게 나기 마련이

다. 건강상 문제인 경우 특정 부위를 집

중적으로 그루밍하는 경우가 많다.

■ 입술 & 발바닥

주로 음식을 먹은 후와 물을 마신 후 

입술 그루밍을 한다. 입술 부위를 오버 

그루밍한다면 구강 질환을 의심할 수 있

다. 치주염이나 구강 궤염이 원인일 수 

있다. 이 경우 과다한 침 분비, 입냄새 등

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 음식물

을 삼키기 어려워 구역질이나 입술 오버 

그루밍을 할 수도 있다.

평상시에도 고양이는 발바닥을 그루

밍한다. 하지만 집안에서 거의 돌아다

니지도 않는데 발바닥을 오버 그루밍한

다면 발바닥 염증이나 물집이 잡혔을 수 

있다.

이 경우 발바닥 그루밍이 반복되면 증

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. 침으로 인해 

감염 위험이 커지며 상처가 더욱 깊어질 

강아지, 사람보다 16배 소음에 예민 고양이가 그루밍에 집착한다면?

이 6배 많다. 귀 관련 근육은 총 18개로 

그 덕분에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소

리에 한껏 집중할 수 있다. 평소 강아지

가 귀를 쫑긋쫑긋 세우면서 움직이는 모

습을 본 적이 있을 것. 이는 궁금한 소리, 

듣고 싶은 소리를 콕 집어 집중해서 듣

기 위해서다. 또한 사람보다 외이도가 길

어 소리를 고막까지 잘 전달되며, 달팽이

관에 존재하는 청각유모세포가 더 많다.

■ 강아지의 특별한 능력

더욱 특별한 점은 주인의 발소리를 타

인의 발소리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

다. 우리가 귀가하고 문을 열면 언제나 

강아지가 바로 앞에서 맞이해주는 이유

가 있었다. 또한 잠을 잘 때도 청각이 반

응한다. 외부 움직임을 빨리 알아채기 

위해 자는 동안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

다. 주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만 들

려도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. 특히 

경비견으로 활동하는 개들의 경우 청각 

능력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■ 노령 강아지도 잘 들릴까?

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진

다. 강아지도 마찬가지다.

나이가 들어도 강아지의 후각은 퇴화

하지 않는다. 하지만 청각은 점차 퇴화한

다. 열 살이 훌쩍 넘은 노견들은 청력이 

손실되는 경우가 다수다. 여기에 귀 건

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관련 질환

으로 이어질 경우 청력이 손실될 수 있

다. 평소 샤워 후에 귓속 털을 꼼꼼히 말

려주는 것이 좋다. 귓속 털이 지나치게 

많이 자라면 습기가 차는 원인이 되니 

주기적으로 뽑아준다.

■ 청력 뛰어난 견종

귀가 크고, 쫑긋 서있는 견종의 경우 청

력이 더 좋다. 반대로 귀가 접혀있는 견

종은 청력이 약한 편. 귀가 쫑긋 서 있

으면 듣고 싶은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듣

는다.

노르웨이안 엘크하운드나 보스턴테리

어, 도베르만 핀셔, 치와와, 프렌치불독 

등이 청력이 좋은 견종으로 꼽힌다.

수 있다. 발바닥에 집착하는 편이라면, 

작은 상처가 없는지 해당 부위를 유심히 

살펴봐야 한다. 

■ 배&꼬리

고양이에게 배는 매우 중요한 부위다. 

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루밍과 상

관없이 평상시에도 상처가 보이는지 확

인하는 것이 좋다. 만약 배 쪽을 열심히 

그루밍한다면, 알레르기나 피부염 혹은 

복부 통증이 원인일 수 있다. 복부 통증

은 방광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. 혈뇨 

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

야 한다.

꼬리 아랫부분을 계속해서 그루밍하

는 경우 벼룩 때문일 수 있다. 벼룩, 진드

기로 인한 알레르기를 의심해보자. 이 경

우에도 그루밍을 할수록 털이 빠지고 상

처가 심해질 수 있다.

■ 생식기 & 엉덩이

생식기를 과도하게 그루밍한다면, 요

로감염을 의심해보자. 이 경우 반복적

인 배뇨와 통증, 가려움증의 여러 증상

이 동반된다. 또한 생식기에 상처가 나서 

그루밍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다. 요

로감염인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면 신

장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다.

엉덩이를 반복해서 그루밍하는 경우

는 설사나 변비로 인한 자극 때문일 수 

있다. 또는 장에 이물질이나 기생충이 있

는 경우에도 불편함 때문에 그루밍을 할 

수 있다.


